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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서평
조선 헌종 당시, 조선대목구(현 서울대교구) 제2대 교구장 앵베르 라우렌시오 주교가 번역을 시작하여 훗날 필사본 형태를 거친 다음 1963년 인쇄본 출판까지 이어진 「텬쥬셩교공과」는 가톨릭기도서의 전신이다. 이런 「텬쥬셩교공과」가 최근 한국 출판계의 유행인 ‘복각판 열풍’에 맞춰 「천주성교공과」로 복각되었다. 복각하며 복고풍으로 구성된 책 디자인을 보는 재미와 함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한반도 신자들이 어떤 낱말과 문체로 된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18쪽).


긴 서평
조선 헌종 시기에 조선대목구(현 서울대교구) 제2대 교구장 앵베르 라우렌시오 주교는 한반도의 조선인 신자를 위하여 가톨릭 기도문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의 순교 이후 다블뤼 주교와 최양업 신부가 출판 작업을 이어받아 1862년 ‘텬쥬셩교공과’를 출판한다.
한반도에 인쇄기 자체가 없던 때인지라 반백 년 간은 필사본 형태로 출판되었고, 1881년이 되어서야 성서활판소(현 가톨릭출판사)에서 인쇄본 출판이 시작된다. 시대가 흘러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리던 1963년까지 출판되었고, 이후 ‘가톨릭 기도서’가 등장하여 절판에 이른다.
[bookmark: _GoBack]2013년, 한국 저작권법이 ‘1963년 이전 출판을 시작한 책’의 저작권을 퍼블릭 도메인(저작인격권만 지켜지는 조건에 자유로운 이용과 영리 목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 된 후, 한국 출판계에 복각 열풍이 불었다. 이에 1950년대 김소월이나 윤동주의 시집이 자유로이 복각되어 출판하는 ‘복각 유행’이 일어났다.
이런 시류에 맞춰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이 기도서로 사용했던 ‘천주성교공과’도 복고풍 책 디자인으로 복각되었다.
병인박해 150주년이 된 올해,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이 어떤 낱말과 문체로 된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는 의미는 물론 복각 열풍에 맞춰 ‘옛날 책’ 처럼 이뤄진 디자인 구성을 보는 재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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